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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러의 자화상을 본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프라도 미술관 

관람에 나섰다. 같은 층에서 똑바로 이동해 56A 호 전시실

에 들어 섰을 때 그곳에서 프라도 미술관 3대 보물 중 하나

라는 히에로니무스 보쉬의‘쾌락의 정원’을 발견했다. 접이

식 삼면 목판화인‘쾌락의 정원’은 벽에 걸려 있지 않고 전

시관 중앙의 전시대에 올려져 있어서 주위를 빙 돌면서 삼

면 목판의 안과 겉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목판화에‘쾌락의 정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목판화의 안쪽 중앙에 그려져 있는‘낙원’때문이다. 왼쪽 

목판에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브를‘소개’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중앙에는 번성한 인간들이‘낙

원’이라는 미지의 정원에서 온갖 쾌락의 장면을 연출하며 

삶을 즐기고 있다. 그 쾌락의 삶에 대한 값은 오른쪽에 그려

진 지옥에서 치러야 한다. 지옥에 묘사된 온갖 고문과 형벌

은 괴기스럽고 끔찍하다. 

15세기 네델란드에 살았던 히에로니무스 보쉬는 그의 그

림이 너무나 난해하고 기발한 상징적 이미지로 가득찼기 때

문에 아직까지도 신비에 싸인 화가이다. 우리는 어두운 전

시관에서 허리를 굽히고 삼면 목판화에 빼곡하게 그려진 

기상천외한 장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우리뿐만 아니

라 주위의 관람객들도 숨을 죽이고 목판화 주위를 빙빙 돌

았다. 이 그림 또한 5백 년도 넘는 과거로부터 전해지는 작

품이다. 복제 이미지로만 보던 중세의 걸작을 실제로 가까

이서 보니 작품의 소재나 주제를 떠나 원화 자체가 뿜어 내

는 아우라에 숨이 멎는 듯했다. 

‘쾌락의 정원’을 보고 나서 프라도 미술관의 또 다른 보

물 - 최고의 보물일 수도 있다 - 을 찾아 나섰다. 디에고 벨

라스케스의 작품 ‘시녀들’이다. 나는 프라도 미술관에 와

서 뒤러의 자화상을 제일 먼저 찾았지만 대부분 관람객들

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일 것이다. 

‘시녀들’은 2층(지도상으로는 1층) 중앙에 있는 타원형 12 

호 전시실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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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전시실은 타원형의 거대한 공간이었다. 과장을 좀 보

태어 축구를 해도 될 것 같은 크기의 전시실이다. 입구에 들

어서면 정면으로 멀리 반대쪽 벽 중앙에‘시녀들’이 걸려 있

는 것이 보인다.‘시녀들’은 가로 276 센티미터, 세로 318 센

티미터 크기의 아주 큰 그림이고 액자에 들어 있으니 보이

는 크기는 실제 그림 사이즈보다 훨씬 크다. 그림의 크기

와 배치된 위치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이 그림이 프라도 

미술관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느낌이 확 다가 왔다. 

‘시녀들’을 두고 한 평론가는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 안에

서 그림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 평했다. 가까

이 다가가 그림 앞에 섰을 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았

다. 벨라스케스는 그림 속에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

습을 그려 넣었는데 주체와 객체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

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는 프라도 미술관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벨라스케스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림

으로 꼽히는 그의 대작‘시녀들’에 경의를 표하며 물러났다. 

우리는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작품들을 보았다. 고야, 엘 

그레코, 티치아노, 틴토레토, 카라바지오, 푸생, 루벤스, 무리

요, 멩스, 티에폴로, 렘브란트, 얀 브뤼헬 등 미술사에 영원히 

남을 기라성같은 화가들의 그림들이 끝없이 펼쳐졌고 셀 

수 없는 조각품과 공예품들이 줄을 이었다. 스페인 왕실이 

보유하고 있던 미술품들은 정말 어느 나라 컬렉션에도 뒤지

지 않는 훌륭한 작품들이었다. 프라도 미술관은 지금도 계

속 새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고 있어서 그 소장품 목록은 점

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 느낌의 프랑스 루브르나 르네상스 미술 보물창고 

느낌의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등에 비해 프라도 미술관은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엄숙한 분위기와 전시된 작품들의 압

도적인 스케일이 합쳐져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기상이 느

껴지는 곳이었다. 나는 내 이십대 감수성에 불꽃을 붙여 주

었던 이 멋진 미술관 속에서 딸의 손을 잡고 꿈 꾸듯 걸어 다

니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다.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